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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6월 11일자 배포“식품보존제 속 프로피온산 과도하면 

뇌발달 저해한다”관련 추가 설명자료입니다.

□ 자료개요

○ 유제품, 통조림 등에 함유된 식품첨가물로 흔히 쓰이는 “프로피온산

(PPA)” 관련,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자폐증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

□ 추가 설명사항

○ 제하 기 안내드렸던 자료와 관련, 한국뇌연구원은 사람이 아닌 “동물

실험 쥐를 대상으로 배양세포에 PPA를 투입”, 신경세포 형태와 단백

질 발현량 등을 관찰한 연구결과이며,

○ 연구실험 환경의 특수성상, PPA를 지속·과도하게 투여할 경우, 동물 

실험대상에서 일부 신경세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혀

낸 것입니다.

○ 그러나, 일각에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“시중의 우유 등 

유제품을 단순 섭취할 경우, 자폐증 등 질환이 발생한다”는 오해 및 

일부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.

□ 한국뇌연구원의 입장

○ 제한된 환경에서 수행한 동물실험 연구결과의 한 부분으로, 일반인이 

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기존 낙농제품 등 식료품의 유해성과는 무

관함을 안내 드립니다.

○ 한국뇌연구원은 향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시 철저한 과학적 사실에 

근거하여 오해 또는 확대 해석 등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
